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수동성당 이홍순 소화데레사 / 김순호 요셉

2021년 1월11일 부산 수영 장대순교지에 도착했습니다. 긴거리를 내차로 운전해 
보기도 처음인데다 서툰 운전실력, 부족한 눈썰미 덕에 우왕좌왕 몇 번의 실수 끝에 
찾아간 최양업 신부님 발자취를 찾은 첫 순례길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마운 것
은 오랫동안 성당을 쉬고 있던 남편 김순호 요셉이 동행해주었는데, 성호를 그으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은 심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조금은 설레임, 조금은 두려운 마
음으로 시작한 순례길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며 마음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
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불현듯 떠밀리듯 시작한 막연한 여행이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에 발
자취를 끝까지 마무리 지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첫발.

과연 내가 진실한 믿음은 있는 건지, 일상의 반복되는 기도에 얼마큼의 절실함으
로 하느님을 찾았고 하느님에 사랑을 갈구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심정으로 선택
한 순례길 이었습니다. 이렇게 첫번째로 장대 순교지를 찾았을 때에는 큰 감동보다는 
막연하고 어리둥절하니 오기는 왔구나하는 작은 기쁨만 자리하더군요.

십자가의 길을 마치니 헤매었던 시간으로 바로 어두워져서 예정된 숙소에서 하루
를 쉬고 1월 12일 두 번째 도착한 오륜대순교자 묘역을 찾아서 순교자님들의 길을 
돌아보며 비로소 이곳까지 온 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실감하는 기도를 한 것 같습니
다.

그렇게 고향인 청주로 돌아오기 전 두 곳의 성지를 더 찾고자 하는 마음이 부담
은 되었지만 세 번째 울산 살티순교지를 찾을 때의 감화는 또 다른 심신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 서한집에 자세히 설명된 동정녀 김아가타 님의 신앙이 녹아있는 
자리라서일까요, 큰 감동에 기도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네 번째 울산 병영 순교성지
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길과 묵주기도와 함께 순례를 마친 뒤 집으로 돌
아 왔습니다.

이후 혹 첫사랑처럼 설레던 마음 식을까 무서워 (그만큼 부족해서 ㅎ)시간이 날 
때마다 신랑 요셉님을 앞세우고 성지를 돌았습니다.

김순호 요셉님은 자기는 운전자로 따라다니는 거라고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 하더
군요. 그렇게 신랑 요셉에 마음도 녹아가면서 다섯 번째 보은 멍에목을 시작으로 진
천 배티, 음성 봉암공소, 아산 남방제, 부여 도앙골, 청양 다락골, 서울 종로 순례자성
당, 서울 당고개 순교지, 제천, 배티교우촌, 안양 수리산 교우촌, 끝으로 7월26일 경
주 진목정 공소를 거쳐 27일 마지막으로 군산 신시도 체류지를 찾았습니다.

신시도는 지금도 망망하고 허허로운 바닷가인데 그때 그렇게 힘들게 찾은 내 나
라를 뒤로 하고 되돌아가셨을 신부님에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니 내 가슴도 



쓰렸습니다. 그런 자리에 덩그렇게 작은 팻말 하나가 이곳이 신부님이 쓸쓸하게 떠나
신 작은 흔적이구나 싶어 씁쓸하기도 했구요.

그렇게 최양업 신부님에 발자취를 따라갔던 길은 어느 한 곳도 나를 감동시키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지금도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지순례에서 받은 감화에 힘입어 전국성지를 찾는 투어도 생각해봅
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신랑 김순호 요셉님이 이번 성지 순례를 마치고 다시 성당
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우왕좌왕하지만 얼마 전 낮시간에 주일 성당을 못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성당에는 없는 주일 새벽 미사를 드리기 위해 이웃 성당으로 가자며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이번 성지 순례 여행은 우리에게는 하느님에 큰 은총 이었구나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느라 많은 감동적인 체험을 다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을 끝
으로 다시 한번 최양업 신부님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살아나는 믿음을 체험한 귀한 
여행이었음을 감사합니다


